
185cm의 건장한 체격과 구릿빛 피부의 찬혁(남, 27세, 가

명) 씨는 육군 장교였습니다. 누가 봐도 군인이 잘 어울렸

던 찬혁 씨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된 건 2021년 1

월이었습니다. 평소 누구보다 건강했던 찬혁 씨는 동료

들과 운동을 하다가 다리를 부딪친 후 왼쪽 무릎 아래쪽

으로 혹 같이 보이는 부분을 발견하였습니다. 지방종 같

은 간단한 질환일 거라 가볍게 생각하며 방문한 병원에

서는 예상과 달리 연부조직육종이라는 생소한 진단을 내

렸습니다. 이 혹은 근육, 지방, 섬유조직과 이에 포함되

는 혈관을 만드는 조직과 신경에 발생하는 암이었습니다. 

찬혁 씨는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

받았지만, 젊고 건강했기에 크게 절망하진 않았습니다. 

하지만 정밀검사 후 암세포가 폐까지 퍼졌다는 결과

에 그저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래도 ‘치료

를 꾸준히 잘 받으면 일이 년 안에 완치될 수 있지 않을

까?’라는 희망을 품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. 찬혁 씨는 

어렵게 이룬 본인의 꿈인 군인이라는 직업을 포기할 수

가 없어서 초기 항암 치료 중에는 군 생활과 치료를 병

행하기도 하였습니다. 그러나 항암 치료가 순탄한 편은 

아니었습니다. 계속되는 수술과 항암 치료에도 종양은 

계속 커져만 갔고, 결국 찬혁 씨는 치료에 전념하기 위

해 군 생활을 포기하고, 퇴역하게 되었습니다.

찬혁 씨는 항암 치료를 받으며 몸이 힘든 것은 어떻게

든 군인 정신으로 악착같이 버틸 자신이 있습니다. 그러

나 항암 치료 1회 치료비가 450만 원이라는 현실의 벽 

앞에서는 막막하기만 합니다. 사회초년생이었던 찬혁 씨

에게 고액의 치료비는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산이었습

니다. 찬혁 씨의 부모님은 모두 연로하신데다, 공장에서 

일하며 생활하는 어머님의 월급으로는 항암 치료 비용을 

감당하기는커녕 두 분의 생활비로 쓰기에도 빠듯한 상황

입니다. 그렇지만 “삶은 언제나 비극적인 것만은 아닌 것 

같다.”며 찬혁 씨는 힘주어 말합니다. 아프고 난 뒤에 세

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바뀌어서 “작은 것에 더욱 감

사함을 느끼는 새로운 습관이 생겼다.”고 이야기합니다. 

최근에는 가슴 벅찬 꿈도 갖게 되었습니다. 치료를 잘 받

아 완치되면 제빵사가 되어 의미 있는 삶을 이어 나가고 

싶다고 말합니다. 제빵사가 되어 건강에 좋은 빵을 만들

어 본인처럼 암 치료로 힘들어하는 사람들, 경제적으로 

여유가 없어서 굶주린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 주고 싶다

는 찬혁 씨의 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. 찬혁 씨의 

항암 치료는 이제 14회차를 앞두고 있습니다. 현재 쓰고 

있는 항암제가 다행히 찬혁 씨에게 효과가 있어, 치료를 

잘 받는다면 머지않아 찬혁 씨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질 

수 있을지도 모릅니다. 씩씩한 찬혁 씨가 새로운 꿈을 향

해 굳건히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. 

‘한마음한몸운동본부 홈페이지(http://obos.or.kr)-한마음한몸소식-본부소식’에서 

지난 사연을 볼 수 있습니다. 기부금은 소득공제 받으시는 분의 이름으로 입금해 

주시기 바라며, 기부 내역 누락 방지를 위해 무통장 입금 후 바로 기부금 영수증을 

신청해 주세요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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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7월 2일~8월 5일까지 위의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은 
‘찬혁’(가명)님을 위해 쓰입니다.

「사랑의 손길」은 ‘천주교 서울대교구’와 ‘한마음한몸운동
본부’가 함께하는 국내외 지원사업으로 경제적으로 어
려운 국내외 가톨릭 사회복지단체를 후원합니다.

찬혁 씨의 새로운 꿈을 
응원해주세요

한마음한몸운동본부 치료비 지원사업

* 모아주신 후원금은 한마음한몸운동본부를 통해 찬혁 씨가 경제적 부

담을덜고치료에전념할수있도록지원합니다.총 지원금 3천만 원을 

초과하여 모인 후원금은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‘치료비 지원사업’에

지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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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실의 벽 




